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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가스 기반 시설 확대는 해당 지역과 전 세계에 좋은 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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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아시아가 수입 가스용으로 수천억 달러가 넘는 신규 발전소, 파이프라인, 

터미널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는 노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개발 중인 가스 기반 시설은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시키고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며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 자원을 선택하지 

못하게 위협한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발전소, 파이프라인, 터미널 등 수입 액화 천연 

가스(LNG)용으로 제안되었거나 건설 중인 가스 기반 시설에 초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걸쳐 $3,790억에 달하는 새로운 

가스 기반 시설이 건설될 계획이다: 가스 화력 발전소에 $1,890억, 가스 

파이프라인에 $540억, 신규 LNG 수입 및 수출 터미널에 $1,360억.  

전 세계 경제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되는 지금, 이러한 새로운 기반 시설은 

좌초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아시아 전역에 걸쳐 320기가와트(GW)의 가스 화력 발전소가 개발 중에 

있으며, 완공될 경우 해당 지역의 가스 발전 용량을 거의 두 배 증가시킨다. 

이러한 확장은 유럽과 러시아 전체 가스 화력 발전소를 합쳐 놓은 규모와 

같고 전 세계 가스 화력 발전 용량을 1/5 정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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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S1: 지역별로 개발 중인 LNG 수입 설비,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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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가리킨다.

동아시아는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한다.

동남아시아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을 포함한다.

남아시아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포함한다.

출처: Global Energy Monitor. 건설 중이거나 착공 전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포함.

■	 아시아는 글로벌 LNG 산업이 확장을 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아시아에서 452 Mtpa(million tonnes per annum, 연간 

100만톤)의 새로운 LNG 수입 터미널 설비가 지어질 계획에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개발 중인 설비의 70%에 달한다(그림 ES1). 2020년 전 세계 LNG 

무역을 소화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입 터미널이 개발되고 있다.

■	 이러한 확장은 전 세계 탄소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개발 중인 LNG 수입 터미널 및 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  

후 전면 가동되는 경우, 수명 기간 동안 117기가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 
(Gt CO2-eq)을 생성할 수 있는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한 전 세계 생산량의 1/4을 차지한다.

■	 가스 기반 시설은 비싸고 오래 간다.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수십년간 

가동된다. 많은 프로젝트가 완공 전에 이미 재생 에너지에 비해 가격 

경쟁률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가스 가격 변동성, 안전 문제, 점차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 기반 시설에는 경제적 위험이 존재한다.

■	 재생 에너지는 특히 저장 및 수요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 발전 면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믿을 만한, 가스의 대안이 된다. 또한, 재생 에너지는 분산형 

발전에 유리한 옵션이기 때문데 전 세계 시골 지역에서 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재생 에너지로 전력 산업을 탈탄소화하면 주택용 및 산업용 

난방과 같이 현재 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등 다른 섹터에서 청정 에너지 

전기화를 꾀하는 데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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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정부는 공공 금융 기관을 통해 가스 기반 시설 확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왔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공공 

재원 조달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 

프로젝트 재원 조달 목적으로 $224억의 자금이 공공 기관에 의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개발 은행, 세계은행 등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기관이 가스 개발에 대한 재원 조달 중단을 아직 약속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미드스트림 기반 시설 및 발전소에 재원을 조달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 공공 금융은 민간 부문 투자를 

장려하는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에 확신의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 재정의 방향을 가스 발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틀면 민간 투자와 공공 

정책이 넷제로 목표 달성과 궤를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개
아시아 개발 계획자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석탄 의존도를 점차 

줄이는 가운데, 가스는 경제적, 환경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대안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이 

지역 전역에서 파이프라인, LNG 터미널, 가스 화력 발전소 

등 새로운 가스 기반 시설 프로젝트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2021년 6월 기준으로 건설 중이거나 착공 전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3,790억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모든 LNG 수입 설비의 거의 3/4이 아시아에서 개발되고 

있어 전 세계 가스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하지만 가스 개발 확대의 기저에 깔린 논리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 분석가에 따르면, 

가스 공급망을 따라 나오는 기후 파괴적인 메탄 배출량의 

규모와 중대성이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가스가 석탄에 대한 기후 친화적인 대안이라는 가정은 

심각하게 잘못 판단된 것이다.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대신, 신규 가스 기반 시설의 막대한 락인 효과로 인한 

가스 연소 증가는, 배출량을 억제하고 최악의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려는 계획을 무너뜨리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 근거가 바뀌고 있다. 특히, 배터리 저장 및 수요 

관리 등 향상된 신뢰도를 갖춘 대체 재생 에너지의 비용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어 새로운 전력 중 경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옵션으로 알려진 가스의 위엄을 약화시켰다. 또한 

태양, 풍력, 저장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LNG 터미널 

등 장기 가스 프로젝트가 정상적인 수명도 다하기 전에 

더 이상 쓸모 없어질 수 있다. 종합하면, 가스로 인한 

기후 피해와 점차 변화하는 경제 방정식은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 기반 시설 확대에 대한 근거가 더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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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락인 효과:  
발전소, 파이프라인, 터미널 확대 계획

1.  가스 파이프라인, LNG 터미널, 가스 발전소에 대한 GEM 조사는 각각 2021년 1월, 2021년 6월, 2021년 8월에 완료되었다. 방법과 전체 결과는  
http://Globalenergymonitor.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수송선이 175,000입방미터 LNG 용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3.  자세한 사항은 ‘방법’ 항목을 참조한다.

4.  이 계산에 사용된 수명 주기 배출량은 가스 공급망을 따라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주요 성분)의 비산 배출량과 포획하지 못한 배출량으로 구성된다.  
메탄은 100년보다 20년 동안의 기간에 지구온난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스 기반 시설에 대한 GEM 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대규모의 가스 기반 

시설 건설이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제안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1 GEM은 

아시아 내에서 320기가와트에 달하는 새로운 가스 

동력 발전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확장은 유럽과 러시아 전체 가스 화력 발전소를 합쳐 

놓은 규모와 같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가스 전력 생산 

용량이 1/5 증가하게 되며, 아시아 내 가스 전력 생산 

용량은 거의 2배가 된다. GEM은 지구의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63,000킬로미터가 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아시아에서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추가로 이 지역에 있는 파이프라인의 길이가 약 50% 

늘어날 것이며, 파이프라인을 통한 아시아의 수입 용량은 

3배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GEM은 각각 25 mtpa 

및 452 mtpa에 해당하는 새로운 LNG 수출∙수입 설비가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규모의 수입 

설비 증가로 인해 연간 300만건이 넘는 LNG 수송선 

수송이 이루어지고 2020년 전 세계 수입량보다 많은 

LNG를 수입하게 된다(BP 2021, GIIGNL 2019).2

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한 GEM 데이터는 Global Gas  

Plant Tracker에 기록되어 있다. 가스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에 대한 데이터는 Global Fossil 

Infrastructure Tracker에 기록되어 있다. GEM은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아시아 가스 기반 시설을 목록으로 
만들어 요약표로 제시하였다.

가스 기반 시설은 완공 시 수십년간 가동되도록 설계된다. 

아시아에서 현재 건설 중인 파이프라인 및 터미널이 

완공 후 전면 가동되고 수입된 가스가 태워지는 경우 

그리고 공급망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을 100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수명 기간 동안 43기가톤에 달하는 CO2 

상당량(Gt CO2-eq)을 생성할 수 있다.3,4 동일한 가정 

시 착공 전 개발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과 터미널은 

73 Gt CO2-eq를 배출할 수 있게 한다. 개발업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일부 프로젝트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프로젝트가 대체로 전면 가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기 

수치는 상한치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치가 충격적인 

이유는, 총 117 Gt CO2-eq가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확률 50%를 유지하기 위한 전 세계 탄소 예산의 1/4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년간 공급망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 

추정치를 계산하면, 탄소 예산의 약 1/3인 144 Gt CO2-eq로 

그 규모가 훨씬 더 크다.

GEM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 기반 시설 계획은 신규 

가스 화력 발전소 투자의 경우 $1,890억, 가스 파이프라인 

투자의 경우 $540억, LNG 수입 및 수출 터미널 투자의 

경우 $1,36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경제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기반 시설에 투입되는 

이 $3,790억의 대부분은 좌초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변화로 프로젝트가 예상 

수명이 끝나기도 전에 더 이상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스 프로젝트는 경제적 상황(값싼 

재생 에너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 또는 규제적 

상황(새로운 전력망 탈탄소화 정책 등)의 결과로 좌초될 

수 있다(Carbon Tracker 2017). 좌초 자산은 자본 낭비를 

의미한다. 가스 시설의 조기 폐기는 이러한 시설에 투자한 

공공 및 민간 기관, 이러한 기관에 의해 고용된 노동 인력, 

이러한 산업에 의존한 경제에 타격을 준다(OC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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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걸쳐 

제안되었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이루어진 투자를 

보여준다. 중국이 이러한 투자 계획의 선두에 있는데, 

투자액이 $1,310억에 달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투자 

면에서 가장 큰 가스 시설 확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한국, 필리핀, 일본, 미얀마, 
대만, 파키스탄에서 계획되어 있다. 이들 국가 중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는 현재 건설 중인 기반 시설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국가로, 건설 프로젝트가 각각 약 $160억, 
$80억, $70억에 달한다. 베트남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제안된 이유는, 전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신규 

가스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정부와 산업의 관심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이 수치는 앞으로 있을 새로운 전력 개발 

계획 발표 후 바뀔 수 있음). 베트남에서 계획된 투자의 1% 

미만만이 실제로 건설 단계에 도달한 프로젝트이다.  

표 1: 아시아에서 가스 기반 시설에 계획된 투자금 (미국$, 10억)

발전소 파이프라인 터미널
국가 제안됨 건설 제안됨 건설 제안됨 건설 총계
중국 41.3 13.7 9.2 10.1 32.5 23.8 130.5
베트남 52.8 0 0.2 0 5.4 0.3 58.6
인도네시아 5.4 3.3 2.7 0.8 16.6 2.9 31.8
인도 0.7 0 7.6 7.3 5.0 8.9 29.5
태국 5.6 5.0 0.5 0.6 6.1 2.1 19.9
방글라데시 10.4 1.9 1.9 0.3 2.1 0 16.5
한국 9.6 1.3 2.0 0 3.2 0 16.1
필리핀 8.6 0.4 0 0 2.9 2.1 14.0
일본 8.7 0.1 2.8 0.5 0.7 0.3 13.0
미얀마 5.6 0 2.7 0 1.6 2.5 12.3
대만 5.6 0.5 2.5 0.1 3.0 0 11.7
파키스탄 0 1.4 1.2 0.5 3.8 0.8 7.6
파푸아뉴기니 0 0 0 0 6.5 0 6.5
말레이시아 1.5 1.9 0.7 0 0 0 4.1
캄보디아 2.3 0 0 0 1.0 0 3.3
스리랑카 0.9 0.2 0 0 1.0 0 2.0
싱가포르 0 0 0 0 1.5 0 1.5
브루나이 0 0 0.1 0 0 0 0.1
동티모르 0 0 0.1 0 0 0 0.1

출처: Global Energy Monitor. 추정치는 신규 가스 기반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전 세계 및 지역 평균 자본 비용에 근거하며, 각 프로젝트별 예상 비용과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방법’ 부록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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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시아에서 개발 중인 가스 화력 발전소

가스 화력 발전소: 
 = 건설 중 
 = 제안됨

출처: Global Energy Monitor

그림 2: 아시아에서 개발 중인 가스 파이프라인 및 터미널

가스 파이프라인: 
 = 건설 중 
 = 제안됨

가스 터미널: 
 = 건설 중 
 = 제안됨

출처: Global Energy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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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기로에 서 있는 아시아 기후 및 에너지의 미래
GEM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시아는 성장하는 전 세계 LNG 

시장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전 세계 LNG 수입 설비의 59%, 건설 중이거나 

착공 전 개발 단계에 있는 전 세계 설비의 70%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는 에너지 전환 시 

가스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점차 악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맞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파리 기후 협약에 서명을 했다(중동에 있는 
몇 개 국가 제외). 또한, 이 지역 내 가장 큰 경제 주체 중 

일부 국가의 경우 21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 
(일본은 한국은 법률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중국은 

정책 명시를 통해 2060년까지).

이러한 외교적∙정책적 조치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앞으로 

몇 십년간 어떤 유형의 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 주요 동아시아 경제 주체의 탄소 중립 

목표 선언과, 아시아 내 새로운 태양광 발전(PV)의 보급에 

따른 재생 에너지 용량의 가파른 증가(이제 전 세계 총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5년 이내에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는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다(IRENA 2021a, Rystad 2020). 

이러한 긍정적인 도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전역에 걸쳐 

여러 정부, 언론 매체, 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동향을 보여준다. 즉, 이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에서 천연 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대규모의 기반 시설 건설이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확장은 환경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림 3: 지역별로 개발 중인 LNG 수입 설비, 2021년 6월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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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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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

아시아
�����

유럽
�����

라틴아메리카
����

����
����

기타
����

MENA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가리킨다.

동아시아는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한다.

동남아시아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을 포함한다.

남아시아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포함한다.

출처: Global Energy Monitor. 건설 중이거나 착공 전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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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관련 문제

5.  가스는 전기 발전, 상업용 및 주택용 난방, 운송, 산업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전기 발전은 아시아에서 가스 개발 확대 계획의 주요 
원인이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초점을 두는 섹터이다.

가스는 천연가스액으로 알려진 메탄과 다른 탄화수소로 

구성된다(EIA 2020). 가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연료 중 하나이다. 2020년에 전 세계 경제는 

3조8,000억 m3의 가스를 소비했으며, 전력 부문은 

발전량의 23%를 가스에 의존했다(BP 2021).5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스는 청정 에너지가 아니고 

비싸며 최악의 기후 위기 영향을 막으려는 노력을 

저해한다.

배출
전 세계에서 태워지는 가스는 CO2의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이다. 2019년에 가스는 전체 화석 연료 배출량의 

22%를 차지했다(IEA 2020c). 최악의 기후 변화 

영향을 막기 위해 가스를 급격히 줄여야 할 시기에 

더 많은 가스를 태우면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CO2가 가스 소비 시 배출되는 유일한 

온실가스라하더라도—아래 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하고 가스 소비를 늘릴 

여지가 없다. 그림 4는 기존의 생산 중인 가스, 석유, 

석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배출량만으로도 너무 많아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확률 50%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OCI 2016). 현재와 같은 속도로 

10년간 배출이 계속될 경우 전 세계는 탄소 예산(기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허용된 CO2 배출량)을 다 써 버릴 

것이다.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도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서 

실시한 2019년 분석에서, 석탄 발전소를 2035년까지 

주로 가스로 대체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한 결과 배출량 

수치가 여전히 1.5°C 목표치를 유의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NEF 2021).

지난 10년에 걸쳐 새로 발견한 사항에 따르면 연소를 

통한 CO2 배출 외에도 가스 생산, 수송, 소비 시 모두,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것으로 

그림 4: 개발된 전 세계 화석 연료 매장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대비 파리 협약 목표 범위에 따른 탄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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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ystad Energy, IEA, World Energy Council, IPCC, Global Carbon Project에서 나온 데이터에 근거한 Oil Change International 분석.  
나머지 탄소 예산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고서 | 2021년 10월  |  11GLOBAL ENERGY MONITOR

아시아 지역의 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락인 효과

그림 5: 아시아에서 가동 중이거나 개발 중인 LNG 수입 설비,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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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lobal Energy Monitor의 Global Fossil Infrastructure Tracker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추정치보다 60% 더 많은 메탄이 미국 공급망을 따라 

누출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lvarez et 

al. 2018). 메탄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20년 

기준으로 CO2의 86배, 100년 기준으로 CO2의 34배에 

달한다(Myhre et al. 2014). 

가스가 전 세계로 수송되는 경우 더 많은 가스가 누출되고 

태워진다. LNG는 가스발생로에서 소비자까지 해양 

수송선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162°C로 냉각 액화한 

가스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LNG 수입을 극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는 배출량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가스 액화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하며 

원료 가스의 최대 10%까지 소비할 수 있다(Total 2018). 

이 과정에서 오존을 파괴하는 냉매도 사용된다. 더욱이 

LNG 수송선은 전력으로 화석 연료를 추가로 태운다.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LNG 액화, 수송, 재기화가 가스 수명 주기 

배출량을 20년간 8%에서 21%로 늘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LNG 수명 주기 배출량은 같은 기간 석탄 

추정치보다 27%~33%밖에 낮지 않다. 이는 LNG 배출량의 

각각 7% 및 2%밖에 되지 않는 태양과 풍력 에너지의 수명 

주기 배출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NRDC 2020).

그림 5는 이 지역 전역에서 개발 중인 신규 LNG 수입 

설비를 보여준다. 이러한 신규 용량 중 일부는 줄어드는 

공급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가스는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하지만 필리핀의 주요 

가스 생산지인 말람파야 가스전은 2027년 즈음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Shiga et al. 2021). 중국은 예외적으로 

2040년까지 국내 가스 생산량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IEA 2020c). 하지만 이 지역에서 계획된 신규 

LNG 수입 설비 수준은 줄어드는 국내 가스 공급량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한다. 아시아에서 개발 

중인 LNG 수입 설비는 전 세계 모든 LNG 수출국의 수출 

설비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다. 이는 2020년 전 세계 

LNG 무역을 소화할 만큼의 기반 시설이다(GIIGNL 2021). 

아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 소비 확대는 

파리 협약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한 

넷제로 배출 시나리오와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국제적인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는 IEA의 2050년 넷제로 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 가스 소비는 2025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50년까지 가파르게 감소한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LNG로 거래되는 천연 가스는 2020년~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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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시아에서 가동 중이거나 개발 중인 가스 화력 발전소,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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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60% 감소하기 때문에 LNG 설비를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IEA 202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P1 시나리오에 대해, “사회, 비즈니스, 기술적 

혁신을 통해 생활 수준, 특히 남반구의 저개발국의 생활 

수준을 높이면서도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기술했다. IPCC는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스 소비에서 나오는 주요 에너지를 2010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74%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IPCC 2019). 

경제적 도전 과제
가스 기반 시설을 짓는 것은 재정적으로 위험하며, 재생 

에너지 비용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전력 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가스 기반 시설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다는 계획은 가스가 전력 생산에 있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선택지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2009년부터 청정 에너지 비용이 90% 

이상 극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아시아에서 계획 

중인 가스 발전 설비는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전기 발전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가스 개발의 주요 원인이다(중국과 인도는 

예외적으로 대부분의 신규 가스 개발이 메탄올 및 

비료 생산과 같은 산업 용도를 목표로 함). IEA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아시아 신흥국에서 

가스 수요가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전력 

섹터 때문이다(IEA 2020a).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제안된 가스 용량 6 GW 증가는 2021~2030년 

국가 에너지 계획의 현 초안에 따라 ‘청정’ 에너지의 

양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Enerdata 2021). 전기 수요 

증가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전기 소비량이 2030년까지 50% 증가하여 최대 

300 테라와트시(TWh)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의  

전기 소비량은 2035년까지 거의 두 배 증가하여 

388 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OIES 2020). 그럼에도 

이들 국가의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계획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화력 발전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 능력의 40%만 가동되었다(IEEFA 2021c). 

아시아 지역 내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 과잉으로 인한 전력 

업체의 수익 손실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2023년에 이르면 정부가 연간 100억 

달러를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IEEFA 20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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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및 수요 관리 능력을 갖춘 재생 에너지로 구성된 

CEP(clean energy portfolio,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현재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가스 

화력 발전을 능가하며, 앞으로 태양광 PV, 풍력, 저장 

비용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더욱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 재생 에너지 생산의 62%(162 GW)가 가장 싼 신규 

화석 연료 옵션보다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화석 연료 대비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전년보다 

2배 증가했다(IRENA 2021b). BNEF는 태양광 PV, 육상 

풍력, 해상 풍력에 대한 전 세계 균등화 발전 비용 평균이 

2050년에 이르면 추가로 각각 70%, 50%,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ETC 2021). 저장 및 수요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재생 에너지의 설비 이용률(즉, 실제로 

사용되는 설비 비율)이 높아져 재생 에너지의 자본 조건이 

향상된다. Rocky Mountain Institute는 미국에서 CEP가 

신규 가스 개발을 능가하기 시작한 2019년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해였다고 판단한다(RMI 2019). 

재생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더 싸고 기후 친화적인 것 외에도 

가스에 비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료 가격이나 연료 가동률의 변동성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 시 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을 예측할 수 없게 

되거나 시설 가동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질 수 있다. 지난해 

Covid-19 대유행과 좌초 선박에 의한 수에즈 운하 마비 등 

쇼크 발생으로 여러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2020년 아시아에서 LNG 현물 가격은 MMBtu(million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당 $2~$30였다(S&P 

Global 2021). 주요 가스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2021년 

1월 전 세계 가스 부족 사태 때 전기 요금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다(IEEFA 2021b). 비교적 최근인 

2021년 9월에는 정전을 피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수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인 MMBtu당 $15를 지불하고 

LNG를 구입해야 했다(Stapczynski 2021). 전 세계 

가스 시장의 변동성은 향후 몇 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IEEFA(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신흥국은 

성격상 가격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 올 가격 환경이 힘들게 느껴질 것이다. 신흥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스, 전기 요금은 올라가는 

반면 새로 설치된 가스 발전소는 사용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고 작성했다. IEEFA는 LNG 가격 

변동성 증가로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제안된 

$500억에 달하는 가스 화력 발전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정했다(IEEFA 2021a).

재생 에너지: 아시아에서 실행 가능한 솔루션
본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생 에너지는 이제 가스보다 값이 싸거나 싸질 
것이다. 유틸리티 스케일의 태양광 PV는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싼 전기 공급원이다(BNEF 2021). 한국의 경우, 재생 
에너지가 이미 신규 가스 발전소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며 
빠르면 2023년에는 기존의 가스 발전소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Carbon Tracker 2020).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을 미룸으로써 얻는 재정적 이득은 거의 없다. 
IRENA는 2020년 신흥국에서 건설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수명 주기 동안 최대 $1,560억을 절약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IRENA 2021b). 새로운 화석 연료 기반 시설을 
짓고 폐기하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더 싸고 넷제로 배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심지어 유연성 있는 전력 공급에 있어서도 재생 에너지는 더 
선호되는 옵션이다. 유연성 있는 ‘피커’ 가스 화력 발전소는 덜 
효율적이고 가동하는 데 더 많은 가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비싸다. Lazard에 따르면, 가스 피커 발전소의 보조금 
비포함 균등화 발전 비용은 메가와트시(MWh)당 $175인데 
반해, 풍력과 유틸리티 스케일 결정질 태양광 PV의 경우 
각각 $40/MWh 및 $37/MWh이다(Lazard 2020). 더욱이 
배터리는 단기간(1~4시간) 에너지 변동에 더욱 적합하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Carbon Tracker에 따르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은 
전체 에너지 수요량보다 10배~100배 더 많은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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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캄포디아의 경우 100배 이상이다. 재생 에너지 
비용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이용 비용도 
급속도로 줄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재생 에너지 자원의 절반이 값싸게 확보되고 
있으며, 2020년대 말에 이르면 모든 재생 에너지 자원의 
90%를 값싸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Carbon Tracker 2021b). 
또한, 재생 에너지 자원이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점도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분산형 발전을 제공하기에 
유리하다. IISD(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는 아시아와 같은 많은 
개발 도상국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는 햇빛이나 
풍력 자원이 풍부하고… 모듈식 개발은 외딴 시골 인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등 수요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시기에 맞게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IISD 2021).

비록 재생 에너지 기술이 바람 속도와 태양광 강도의 자연적 
가변성 때문에 전력을 간헐적으로 생산하지만, 이러한 간헐성은 
빠른 속도로 재생 에너지가 보급되는 중에도 현재의 기술, 정책, 
규제적 솔루션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에너지전환위원회(Energy 
Transitions Commission)는 “새로운 기술과 접근법을 
사용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여기에 적절한 전력 시장 설계가 
뒷받침된다면,” 75~90%의 재생 에너지 침투율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와 
우루과이 등 일부 시장의 재생 에너지 침투율은 30% 이상이고, 
중국의 일부 지역의 경우 침투율이 15~20%이다(ETC 2021). 
평균적으로 중국 외 신흥 시장에서 재생 에너지 침투율은 
2020년 기준으로 4.1%였다(Carbon Tracker 2021a).

아시아 전역에서 재생 에너지는 빠르게 모멘텀을 얻고 있다. 
태양광 설치가 매우 미미했던 베트남은 2019년 4.8 GW, 
2020년 11.5 GW를 설치했다(Ha 2021). 베트남 제8차 전력 
개발 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가 베트남 
전체 에너지 구성의 약 25%를 차지하여 석유 및 가스 화력 
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Huong 
2021). 작년에 미얀마에서는 1 GW의 태양광 발전소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가는 $35/MWh~$51/MWh로, 가스에 비해 
가격 면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Bellini 2020). 한국은 
최근 8.2 GW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이다(Renewable Energy 
World staff 2021). 방글라데시 전력부 장관은 2041년까지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전력 생산의 40%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Dhaka Tribune staff 2021).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으로 10 GW의 전기를, 2040년까지 30~45 G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Okutsu et al. 2021).

그림 7: 재생 에너지와 가스 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비용

0

100

2009

미
국

 $
/M

W
h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0

300

400

태양광 PV - 결정질

풍력

가스�피커 

복합�화력 

출처: Lazard의 Levelized Cost of Energy Analysis - 버전 14.0. 이 그림에 제시된 데이터는 유틸리티 스케일 발전에 소요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전 세계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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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산업의 비전: 새로운 글로벌 LNG 시장의 필연적 중심축인 아시아
값싼 재생 에너지의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불안에 위태로워진 가스 산업은, 아시아 주도의 가파른 

가스 소비 증가가 전 세계에서 수십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비전을 그려 왔다. 그림 8에 나와 있듯이, 아시아가 이끄는 

전 세계 가파른 가스 성장 비전은 기존 및 계획 중인 LNG 

수입 기반 시설의 분포에도 반영되어 있다. 

Wood Mackenzie는 아시아가 2020년~2022년에 전 세계 

LNG 수요 증가의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Wood 

Mackenzie 2021). 가스, 특히 LNG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hell은 아시아가 향후 수십년간 전 세계 LNG 수요 증가를 

계속 주도하여 2040년에 이르면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Shell 2021). IEA는 산업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이 

전 세계 LNG 수입을 확대하는 주요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IEA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국은 현재~2025년에 

전 세계 가스 수요 증가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IEA 2020a).

아시아에서의 가스 수요 증가는 미국, 일본 등 가스 수출국 

및 무역국의 전략의 핵심이다.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이들 국가와 다른 국가의 노력은 지역 사회를 넘어 보다 

더 넓고 통합화된 글로벌 시스템으로 천연 가스 산업을 

재편하려는 과정의 일부이다.

그림 9: 전 세계 개발 중인 LNG 터미널

수입 LNG 터미널: 
 = 건설 중 
 = 제안됨

수출 LNG 터미널: 
 = 건설 중 
 = 제안됨

출처: Global Energy Monitor의 Global Fossil Infrastructure Tracker, 2021년 6월

그림 8: 아시아 대 나머지 국가 LNG 수입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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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lobal Energy Monitor의 Global Fossil Infrastructure Tracker, 2021년 6월



보고서 | 2021년 10월  |  16GLOBAL ENERGY MONITOR

아시아 지역의 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락인 효과

미국은 국내에서 고군분투 중인 프래킹 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가스 수출을 늘리려고 애써 왔다. 미국은 

Covid-19 대유행 전만 해도 2024년까지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이 되기 위한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었지만, 

대유행으로 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신규 가스 수출 

터미널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금 조달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GEM 2021b). 그럼에도 아시아로의 미국 LNG 

수출은 2020년 67% 증가했으며, 한국, 일본, 중국이 그 

주요 목적지였다(Boudreau 2021).

전 세계 시민 사회, 사업체, 정부가 점차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가스 산업이 재앙의 조짐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Quartz는 현재 전 세계적인 가스 기반 시설 확대를 

“천연 가스의 최후의 대(大) 골드러시”라고 적절히 

불렀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가스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향후 몇 년간 이러한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영원히 제재를 가하지 못할 수 

있다.”(McDonnell 2020) 가스 생산국과 무역국의 

관점에서 아시아에 가스 프로젝트를 지금 건설하는 것은 

미래 수요를 락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다.

공공 정책과 재정이 가스 개발 확대를 지원하는 방법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LNG 외교를 밀어붙어 

일본으로부터 미국 LNG 구매 및 미국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고 베트남에서는 LNG 

구매 증가를 위해 무역 사절단 및 연구 계획에 자금을 

지원했다(GEM 2020, Boudreau 2021). LNG 수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제안된 LNG 수출 

프로젝트에 따른 전체 수명 주기 동안의 배출량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지만, 20개의 

다른 제안된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집행한다거나, 

전 세계 LNG 기반 시설에 대한 보조금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없앤다거나, LNG 확대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거나, LNG 수출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Anchondo 2021).

전 세계 LNG 소비 증가는 변동성 있는 전 세계 LNG 

시장에서 안정성을 추구해 왔던 주요 무역국이자 

수입국인 일본의 전략의 중심에 있다. 일본은 해외 가스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한 국가 중 하나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이 다른 국가의 LNG 터미널, 수송선, 파이프라인에 

최소 $234억의 자금을 지원했다(GEM 2020). 지난 6월 

일본은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 등 아시아의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100억에 달하는 공공 및 민간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Reuters staff 2021a). 또 다른 주요 

가스 무역국이자 수입국인 한국도 공공 금융 기관을 통해 

LNG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Research 

by Solutions for Our Climate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은 지난 10년간 

LNG 수송선 조선에 $231억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SFOC 2021).

아시아에서 가스 개발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의 대부분은 

공공 금융 기관을 통해 정부로부터 투입되고 있다. 

다자개발은행, 양자개발은행, 수출신용기관은 전 세계에서 

가스 개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IISD의 최근 보고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에 있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가스 발전에 투입되고 있는 

공공 재정을 주목했다. IISD는 이들 국가가 다른 어느 

에너지 자원보다 가스에 더 많은 공공 재원을 조달받고 

있으며,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4배가 많은 공공 재정이 

가스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적 지원은 

값비싼 에너지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대체로 

국제 금융은 전체 금융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는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에 

확신의 신호를 보낸다(IISD 2021). IEA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에 대한 공공 재원 조달과 

정책 지원은 2030년대까지 전 세계 가스 수요 증가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IEA 20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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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Oil Change International)에서 엮은 Shift the 

Subsidies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몇 년간 아시아 공공 

재정의 성격을 보여준다(OCI 202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토 결과, 아시아에서 2014년~2018년에 중국수출입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로 

공공 재정에서 $224억이 가스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표 2 참조). OCI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접근성을 늘린 가스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공공 재원 조달 

중 4%만 투입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85%가 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시골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스는 에너지 접근성 향상에 적합하지 않다. 분산형 

발전에는 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적합하다(IISD 2021).

현재로서는 가스에 대한 공공 재원 조달이 계속될 위험이 

높다. ADB는 최근 Energy Policy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초안에 “천연 가스 프로젝트(가스 송배전 

파이프라인, 터미널, 저장 시설, 가스 화력 발전소, 난방 

및 요리에 천연 가스 사용 등)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Pardiker 2021). 2021년 6월, JBIC는 새로운 

3개년 사업 계획(2024년 3월까지)을 발표했다. 타다시 

마에다 JBIC 총재는 JBIC가 LNG 및 가스 화력 발전 

프로젝트의 업스트림 개발에 계속 재원을 조달 것이라고 

말했다(Reuters staff 2021b). 2021년 6월, 세계은행은 

2021년~2025년에 대한 기후 변화 실천 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세계은행그룹은 

이러한 계획이 ‘전체 경제의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고 말했지만 에너지 접근성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천연 가스 프로젝트에도 문을 열어 

두었다(World Bank Group 2021).

표 2: 아시아에서 가스 프로젝트에 공공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주요 공공 기관(2014-2018)

기관 재원 조달(미국 달러, 10억)
1 중국수출입은행 4.3
2 일본국제협력은행 4.1
3 아시아개발은행 2.9
4 일본수출투자보험 2.4
5 국제금융공사 1

출처: Oil Change International의 Shift the Subsidy 데이터베이스

결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에너지 경제에 근거할 때, 아시아의 

가스 발전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저장 및 수요 관리 능력을 갖춘 태양광 PV 및 풍력 

발전과 같은 CEP(clean energy portfolio)는 보다 

안전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유익한 투자이다. 성장 동력인 

아시아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재정의 

방향을 가스 기반 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면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따라서 민간 투자와 공공 정책이 

넷제로 목표와 그 궤를 같이 하게 된다. 그 동안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석탄 발전이 쇠퇴하고 있는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 개발 확대는 불가피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개발 

단계에 있던 신규 석탄 발전 설비는 80% 감소했다(GEM 

2021a). 정치 및 금융 기관, 시민 사회, 에너지 제공자는 

이 지역에서 방향을 바꿀 힘이 있고, 그리고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가스 기반 

시설은 기후에 위험한 선택이고 아시아 국가들의 

넷제로 약속을 위태롭게 한다. 또한 새로운 가스 

개발은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위험한 투자이며, 청정 

에너지에 빠르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변동성 있는 

해외 자원에 꼼짝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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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본 보고서에 제공된 가스 기반 시설에 대한 

데이터는 2021년 6월 기준 GEM의 Global Gas Plant 

Tracker(발전소) 및 Global Fossil Infrastructure 

Tracker(터미널과 파이프라인)에 근거한다.

GEM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다음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아시아에서 개발 중인 가스 기반 시설과 관련 있는, 

이론상으로 가능한 최대 수명 주기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GEM은 다음의 가정에 근거하여, 개발 중인 가스 

터미널 및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시아로 수입될 수 있는 

가스의 총량을 계산했다: (1) 아시아에서 현재 개발 중인 

모든 가스 기반 시설이 완공되고, (2) 모든 기반 시설이 

전체 수명 동안 전면 사용되며, (3) 신규 가스 터미널 및 

파이프라인의 수명이 50년이다. 지금까지 건설된 가스 

터미널과 파이프라인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 폐기되지 

않아 수명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50년은 

GEM 데이터에 근거한 보수적인 추정치이다.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파이프라인, 

호주에서 중국으로 LNG 수송, 미국에서 중국으로 LNG 

수송을 통해 전달된 가스 등 시나리오에 따른 20년 및 

100년 수명 주기 배출량을 모델링했다(NETL 2019).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되는 가스와 

관련 있는 수명 주기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했고, 

나머지 두 시나리오는 터미널을 통해 수입되는 LNG와 

관련된 수명 주기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시아 가스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금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수치를 사용해 발전소 설비, 터미널 설비, 

파이프라인 길이를 자본 지출(미국 달러 표시)로 환산했다.

표 3: 투자금 추정에 사용된 가스 기반 시설 비용

가스 기반 시설 유형 비용 출처
발전소 복합 화력 $630/kW a (IEA 2020c, p.418)
발전소 기타 $482/kW b (IEA 2020b, p.43; IEA 2020d, p.418)
수입 터미널 육상 $274/톤 c (IGU 2018, p.53)
수입 터미널 부유식 $129/톤 d (IGU 2018, p.54)
수출 터미널 육상(그린필드형 투자) $1501/톤 e (IGU 2018, p.25)
수출 터미널 육상(브라운필드형 투자) $458/톤 f (IGU 2018, p.25)
수출 터미널 부유식 $1501/톤 g (IGU 2018 p.25; OIES 2019, p.16)
파이프라인 N/A $5033/미터 h (Smith 2020, p.2)

참고
a.	 중국과 인도에 있는 복합 화력 발전소에 대한 (IEA 2020c, p.418) 추정치 평균에 근거함.
b.	 (IEA 2020c)에 명시된 아시아 통합 화력 발전소에 대한 GEM의 추정치에 근거함. (IEA 2020b, p.43)에 제시된 CC 발전소 및 개방 사이클/내연 발전소의 평균 건설비 비율에 

따라 계산함.
c.	 (IGU 2018, p.53)에 따라 2017년 신규 LNG 수입 설비 전체 비용 평균에 근거함.
d.	 (IGU 2018, p.54)에 따라 2017년 부유식 수입 터미널 설비 전체 비용 평균에 근거함.
e.	 (IGU 2018, p.25)에 따라 2017년 육상 그린필드형 수출 터미널 설비 전체 비용 평균에 근거함.
f.	 (IGU 2018, p.25)에 따라 2017년 육상 브라운필드형 수출 터미널 설비 전체 비용 평균에 근거함.
g.	 2017년 육상 그린필드형 수출 터미널 설비 전체 비용 평균에 근거함(IGU 2018, p.25). (OIES 2019, p.16)에 따르면 부유식 수출 터미널 비용은 육상 터미널 비용과 거의 

일치한다. 대부분의 신규 부유식 설비는 그린필드형일 것으로 가정했다.
h.	 2020년 미국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에 대한 (Smith 2020, p.2) 추정치에 근거하며, 중국을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에 적용되었다. 남아시아 국가(및 중국)의 

경우, 인도에서 알려진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 평균에 근거하여 지역 추정치인 $687/미터가 적용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알려진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 평균에 근거하여 지역 추정치인 $1330/미터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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